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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 상인들이 취급했던 상품은 

모피, 곡물, 타르, 목재, 모직물, 양

모 등 다양했는데 그 중 으뜸이 생

선, 특히 대구였다. 대구는 유럽인 

식생활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

는 생선이다. 북유럽 차가운 바다

에서 잡힌 대구는 베르겐 한자 상

관으로 모여들어 처리 및 가공 된 

후 전 유럽으로 팔려 나갔다고 한

다. 대구 무역의 전통은 19세기까

지 이어져 왔다고 하며 당시 대구를 말려 산더미처럼 쌓

아 놓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. 옛날 노르웨이 남성들이 허

름한 옷을 입고 말린 대구를 자르고 가공하고 운반하는 

오래된 사진들을 보니 그 어마어마한 말린 대구 수량에 

기가 질렸다. 

한참 둘러보고 있는데 실내가 냉장고처럼 춥다는 것을 

깨달았다. 난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. 관람객

의 궁금증을 풀어주듯 한쪽 구석에 설명이 붙어 있었다. 

브뤼겐의 목조건물들은 14세기에 건축되었으나 화재를 

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었고 

음식 조리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

재 건물은 1702년 베르겐 대화재 때 불타 버려서 그 후 고

증을 거쳐 새로 지은 것이라고. 하지만 이층에 위치한 한

자 상인들의 사무실과 숙소는 오리지널 그대로 보존이 되

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다.

이제 이층으로 올라가보기로 했다. 겨울 비수기인데다 

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서인지 박물관 내에 관람객은 나

밖에 없었다. 마치 박물관 전체를 전세 내어 느긋하게 관

람하는 기분이다.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벽, 천장, 가구 

등, 정말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. 불이 나면 큰일

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. 조명도 당시 분위기를 살

리듯 최소한만 설치되어 어두컴컴한 목조 건물 안에 등

불을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. 

18. 한자 박물관 2 

이층에는 한자 상인들의 사무실

이 있었다. 전 유럽의 한자 동맹 도

시들과 왕래했던 교역로가 그려진 

커다란 지도가 있었고, 교역을 하

던 각 도시들의 인장들이 전시되

어 있었는데 그 숫자와 규모가 엄

청났다. 한자 동맹을 상징하는 도

시 인장들의 전시는 이 한자 박물

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전시

물 같았는데, 각 인장 밑에 붙어 있

는 도시들의 이름은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

분 생소한 이름들이었다.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의 

옛 이름일 수도 있고,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동유럽과 북

유럽의 작은 도시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. 

각 도시의 교역 현황을 적은 듯한 칠판 같은 것도 벽에 걸

려 있다. 화려한 옛날 글씨체가 특이했다. 두루마리로 된 

장부들이 선반에 보관 되어 있는 서재 같은 곳을 지나 창

문으로 빛이 들어 오는 넓은 거실로 나왔다. 이곳은 한자 

상인들이 외부 손님을 만나거나 회의를 하는 곳이었다고 

한다. 화려한 그림으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고, 가구도 고

풍스러웠다. 

그 옆으로 더 나가면 식당 공간이 나온다. 이 건물 안에

서는 조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건물 떨어진 주방 

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이곳으로 날라 와 먹었다고 한

다. 한자 상인들의 시중을 들면서 일을 배우는 도제들이 

그 일을 도맡아 했고, 조리 시설에는 불을 다루고 그을음

이 날렸기 때문에 건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따로 나막신

을 신고 다녔다고 한다.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, 그리고 테

이블에 놓여 있는 접시 몇 개와 주전자가 전시된 전부이

다. 천장에는 역시 말린 대구가 매달려 있었다. 당시 이 곳 

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? 눈 앞에 펼쳐진 수 백 년 

전 한자 동맹 시대의 실내와 물건들을 보며 잠시 깊은 생

각에 빠져 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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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